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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공회의소, 
『제170회 최고경영자 강연회』 개최

  -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초청

  - ‘격변하는 중동 정세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점검‘ 주제 강연

안산상공회의소(이하 안산상의)는 5월 20일(수) 그레이트홀에서 『제170회 최고경영자 강연회』

를 개최했다. ‘격변하는 중동 정세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점검’을 주제로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를 초청한 이번 강연회는 안산 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장ㆍ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권혁석 안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중동 정세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물류 차질로 이어지며 우리 산업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 

속에서 정세의 흐름을 읽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강연을 준비했다”고 개최 취지를 전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현도 교수는 국제법상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체제 하의 우라늄 농

축 권리를 설명하며, 중동 지역을 둘러싼 핵 리스크의 본질을 분석했다. 과거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환율이 폭등했던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중동

의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제재 복원 리스크가 글로벌 유가 변동성을 키우고 대외 공급망 불

안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현도 교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무역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파급 효과를 설명했다. 원유를 수입해 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 특성상, 중동 석유 시장의 흔들림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국내 

기업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현도 교수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를 

절대적인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정서적 흐름이나 이념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하고 능동적인 

태도로 대외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안산상의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최고경영자 강연회’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이슈와 이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989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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